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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는 부부가 같이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창휘(Changwhie) 님과 최미래(Mirae) 님도 이런 경우입니다. 올해로
입사 7년 차인 정창휘 님은 회사생활에 만족해, 아내에게 같이 쿠팡에 다니자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창휘 님은 CMG(쿠
팡미디어그룹)에서 상품기획을, 최미래 님은 그로스마케팅 팀에서 물류센터 채용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창휘,
최미래 부부의 대화를 담았습니다.

창휘: 나랑 처음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뭐야?

미래: (전 회사에서) 오빠가 내 사수였잖아. 책임감 있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이랑 평생을 함께하면 고생할 일 없겠다’라
고 생각했던 것 같아.

창휘: 결혼하기 전에 내가 쿠팡으로 이직한다고 말했잖아.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

미래: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이라는 생각! 지금은 우리 부모님도 제일 자랑스러워하시지.

창휘: 최근 미국에 있는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되게 어렵다는 거 많이 봤잖아. 그런 상황에서 쿠팡은 고용이 안정적이어서 가장 일
하기 좋은 회사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

창휘: 지난 6년간 옆에서 내가 쿠팡 다니는 걸 지켜봤는데, 어떤 느낌이었어?

미래: 부러웠던 것 같아. 회사생활 잘하고 있고 개인적인 성장을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도 이 조직에 들어오고 싶었던 것 같아.
날 쿠팡에 추천한 이유는 뭐야?

창휘: 네가 좀 더 크고 재밌는 도전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직하기를 바랐었어. 쿠팡 들어오기 전에 쿠팡은 어떤 이미지였어?

미래: 따뜻한 회사다! 내가 아기를 낳고 받았던 가장 인상 깊은 선물은 쿠팡에서 보낸 그 기저귀 케이크 있잖아. 그게 나는 감동적이
었거든. 그래서 ‘아, 쿠팡이 이렇게 사람들을 잘 챙겨주는 회사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미래: 내가 쿠팡 들어오면서 CC(사내커플) 됐잖아. 어때? 

창휘: 나는 좋은 게 더 많은 것 같아. 같이 퇴근도 할 수 있고.

미래: 나는 항상 아기한테 좀 미안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 그런데 평범한 워킹맘이었으면 누릴 수 없었던 것들을 쿠팡 와서 많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유연근무제를 통해서 아기를 조금 더 여유롭게 볼 수 있는 점. 오빠가 일
찍 출근했다가 일찍 퇴근해서 아기 받아주고, 난 어린이집 데려다 놓고 출근할 수 있는 점. 그런 점이 쿠팡이 나에게 주는 만족감 중
에 하나인 것 같아.

창휘: 우리 아들이 쿠팡 오고 싶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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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괜찮을 것 같아. 

창휘: 나는 우리 아이는 준비가 된 것 같아. 우리 아이는 숫자를 좋아하잖아? 프로덕트 매니저의 기본 소양이 갖춰진 것 같아. 이제
애 보러 가자. 수고했어.

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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